
억압의 실패

(불안증)

45세 된 어떤 중년 부인이 “원래 늘 피곤해서 고생해 왔는데, 최근에 더 자주 놀라고, 입

맛도 떨어지고, 잠을 못 잔다”며 찾아왔다. 자신은 원래 심장이 약하다고도 했지만  심전도 

검사를 비롯한 모든 소견은 정상이었다.

이 부인은 겁이 많고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에 젖어서 살아왔다. 아이들이 다 컸는데

도 조금 늦게 들어오면 사고나 나지 않았나하여 몹시 초조해 하였다. 비가 내려도 걱정, 바

람이 불어도 걱정, 문소리만 크게 나도 놀라고, 게다가 항상 피곤해서 자신은 선천적인 약

골이며 기(氣)가 약하다고 믿고 있었다. 

정신과적 진단으로 그녀는 만성 불안 장애 환자인데 정작 자신은 불안이 문제라고는 생각



지 않았다. 그와는 반대로 기가 약하고 몸이 허약하기 때문에 마음도 불안해진다는 나름대

로의 논리를 갖고 있었다. 

그녀는 최근에 아들의 여자 친구 문제로 약간 마음의 상처를 받은 후 기존 질병이 악화된 

것 같았고, “자꾸만 쇠약해진다”는 이유로 가끔 다니던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곳의 권유로 

필자의 진료실을 찾아오게 되었다.  

몇 번의 면담과 소량의 진정제, 항 우울제를 처방 받은 그녀는 전과는 달리 잠도 잘 자고 

생기가 돌고 정신이 맑아졌다고 말하더니, 하루는 “정신병도 아닌데 신경 정신과 약을 먹고 

좋아진다”라며 신기해했다. 그리고는 “이제 자신감도 생겼으니 그만 와도 될 것 같다”하고 

스스로 치료의 종결을 선언하였다. 


